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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7)

Cleanse me with hyssop, and i will be Clean;
wash me, and i will be whiter than snow.

 (psalm 51:7,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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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호를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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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익 목사 (1826-1959)조덕삼 장로 (186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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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출발하기 전, 단순하게 선교를 하나의 새로운 경

험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선교의 모든 결정은 아빠가 

하셨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곳

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국경을 지나, 멕시코

에 입국하는 순간 저는 굉장한 문화적 차이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집들은 모두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었고, 먼지

가 날리는 비포장도로, 길 잃은 개들, 불 가로 모여든 사람

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

과 같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동네를 걷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우리가 신학교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신학생들

에게 노래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느꼈던 

무관심 대신에 이곳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

하고 친근하게 대하는지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신학생들이 함께 축구를 하자고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잘 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노는 것도 맘이 불편

했습니다. 우리 모두 축구를 시작했고 매우 즐거운 시간이

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스크림도 먹고 축구와 농구 경

기도 하고 웃으며 놀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중요성과 그

들이 매일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어느 날 우리는 재활 센터에 갔습니다. 저는 다소 긴장

했지만, 가서 식사를 나누어 드리고 예수님이 각 사람과 모

든 사람을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관해 전했

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포

옹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경험들을 말하고 있는 걸까

me. the mission trip was not an emotional experienCe where 

eVerybody sCreamed out for God durinG praise, but it was a 

learninG experienCe to see how God affeCts people in life. 

the amazinG story of how the seminary was built and how it 

is still standinG amazed me. 

as i saw how God worked throuGh so many people it truly 

inspired me to liVe my life thinkinG about and aCknowledGinG 

God’s presenCe eVery day. i am baCk with a determination 

to learn about God throuGh the bible and prayinG more 

intimately with him. 

i want to liVe with God as my lord, so despite my struGGles 

i hope i Can Grow in Christ and haVe faith.   we are luCky 

to haVe a ChanCe of Very Good eduCation. we are luCky 

to haVe a house that keeps us warm. we are luCky to be 

able to praise God without people thinkinG bad. most of 

us in this area are extremely luCky for eVerythinG we haVe. 

thank you.

by hosu lee (youth, 9th)

before i went, i was expeCtinG the mission trip as a new 

experienCe. my dad urGed me to Go and i deCided to Go 

alonG. i wasn’t expeCtinG muCh from this mission trip but i 

haVe learned so muCh out of it.   the moment we Crossed the 

border and entered mexiCo i saw a huGe Cultural differ-

enCe. the houses were all fenCed off, there were dirt 

roads, stray doGs, and people surroundinG fires. it was 

like GoinG into a new world. i was sCared of meetinG new 

people and walkinG around the neiGhborhood. 

when we entered the seminary, we were Greeted by the stu-

dents with sonGs. i saw how kind and hospitable the people 

were to us and it showed how many people in the u.s. were 

Closed off.   one day, after lunCh the students inVited us 

to play soCCer. i was not skilled and was nerVous about 

playinG. we started playinG and it was a Great time. we 

ate iCe Cream, played soCCer and basketball, and had many 

lauGhs toGether. i saw how important God was and how 

they liVed for God eVery day. 

one day, we went to a rehabilitation Center. i was somewhat 

nerVous but i went and GaVe them a meal and tried teaChinG 

them about how Jesus died on the Cross for eaCh and eVery 

sinGle person. they all took the Good with happy smiles and 

huGs. why am i tellinG you these experienCes? it is beCause 

it ChanGed how i think about many thinGs. 

throuGh the mexiCali mission trip, i realized that i was so 

blessed and i tried to be more open to many people. i un-

derstand how Grateful i should be for the thinGs i was 

born with and i am more thankful for eVerythinG around 

요? 그것은 여러 가지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

기 때문입니다. 

멕시칼리 선교를 통해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

는지 깨달았고, 많은 사람에게 더욱 개방적으로 되도록 노

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 주

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

다. 멕시코 선교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감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신학교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 사역이 아직도 어떻게 이

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선교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

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

가 있고, 따뜻하게 해주는 집이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우리

가 가진 모든 것에 정말로 복을 받았습니다. 

글 이호수 (고등부, 9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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